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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닭 관리, 평소와 다른 변화부터 살피세요
- 물·사료 섭취량, 산란율…평소 기록과 비교해 이상 징후 확인

- 닭이 한곳에 몰리거나 특정 구역을 피하면 찬바람·온도 편차 점검

- 낮과 밤 기온에 맞춰 환기·난방 조절, 급수시설·깔짚 관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환절기에는 닭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계사 온도를 

관리하고, 물·사료 섭취량과 행동 등 평소와 달라진 신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계의 적정 사육 온도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다. 0~1일령에는 34도, 

2주령에는 28~29도, 5주령에는 22~23도 수준으로 성장할수록 온도를 단

계적으로 낮춰 관리한다. 육계 후기에는 사육 온도가 적정 수준보다 10도 

정도 낮아지면 사료 섭취량이 7% 이상 늘고, 같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도 약 15% 증가할 수 있다.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계사 안의 온도와 공기 상태도 시간

대에 따라 달라진다. 환기량을 지나치게 줄이면 습기와 암모니아가 쌓이

고, 입기구로 들어온 찬 공기가 닭에게 직접 닿으면 저온 스트레스가 발생

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물 섭취량(음수량), 사료 섭취량, 산란율을 평소 기록과 비교

한다. 물 섭취량이 갑자기 줄거나 늘면 급수관 막힘, 급수기 높이와 수압

을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없다면 사료 섭취량과 닭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한다. 산란계는 물·사료 섭취량과 산란율의 변화를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닭이 한곳에 몰리거나 일부 구역을 피하는지도 살핀다. 이런 행동이 나타

나면 찬바람이 직접 닿는지, 계사 안 위치별 온도 차가 큰지 확인하고 입

기구 방향과 열린 정도, 난방 상태를 조절한다. 특히 어린 닭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더욱 주의한다.

 환기량은 낮과 밤의 외부 기온에 맞춰 조절한다. 새벽과 밤에는 최소한의 

환기로 습기와 암모니아를 내보내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 계사 안 상태를 

확인하며 환기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여름철에 맞춘 환기팬, 입기구, 난

방기, 저온 경보 설정도 환절기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한다.

 육계 계사의 깔짚 상태도 확인한다. 특정 구역 깔짚이 반복해 젖으면 급

수기 누수와 수압, 급수기 높이, 해당 구역의 환기 상태를 함께 점검한다. 

젖은 깔짚은 바로 정리하고 원인을 개선해 암모니아 증가와 발바닥 피부

염을 예방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김경운 센터장은 “환절기에는 

성장 단계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평소 기록과 닭의 행동 변화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낮과 밤의 기온차에 맞춰 환기와 난방을 조

절하고 급수시설과 깔짚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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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절기 육계·산란계 사양관리

□ 환절기 이상징후와 점검사항

□ 환절기 계사 공기 흐름 도식

현장에서 확인되는 변화 우선 점검사항

음수량이 평소보다 갑자기 감소 급수기·급수압·급수관, 사료섭취량, 계군 상태

닭이 특정 위치에 몰리거나 일부 구역을 피함 찬 공기 유입, 입기구 방향, 계사 내 온도 편차

깔짚 일부가 반복적으로 젖음 급수기 누수·높이·수압, 해당 구역 환기 상태

새벽에 계사 냄새가 심해짐 최소환기량, 환기팬 작동 여부, 습도

산란율과 사료섭취량이 함께 감소 음수량, 온도 변화, 사육환경 및 계군 건강상태


